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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 하버드대 교수가 처음 사용

한 개념으로 한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업 소비경제를 의미한다. 2011년 시사

주간지 타임이‘세상을 변화시키는 10개 아이디어’에 공유경제를 선정하 으며 포브스는 올해

공유경제의 규모가 작년보다 2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기존에도 책이나 비디오 대여점 등 물품을 빌려 주는 서비스는 존재했다. 하지만 공유경제는

사업자가 물품을 소유하고 빌려 주는 렌탈(rental)과는 달리 이용자들끼리 물품을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한 대표적 벤처모델로 미국의 에어비엔비(AirBnB)를 꼽는다. 에어비엔비

는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전세계 독특한 숙소를 가진 사람들과 숙박할 곳을 찾는 사람들

을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연결해 주는 숙박 커뮤니티 장터로 현재 192개국 3만4천여개 도시의

숙소정보가 맞춤형으로 제공되고 있다. 커뮤니티에 객실을 등록하는 것은 무료이며 방 주인은

예약 비용의 3%를 수수료로 내는 구조다. 현재까지 한국에서 에어비엔비에 올린 숙박공간도 약

900개에 이르며 2012년 460%의 증가세를 보 다.

미국 벤처회사가 발전시킨 공유경제 모델은 국내에도 전파되기 시작했다. 2012년 9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유경제 개념을 서울시에 도입해‘공유도시’계획을 선포하 고 특히 IT와 기존산업

의 융합을 강조하는 새정부의 창조경제와도 맞닿아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최근 집과 자동차를 비롯해 사무실, 아동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유경제 관련 업체들이 생겨

났다. 30분 단위로 필요한 시간에 차를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공유업체, 사무실 공간 및 기기

등을 빌려 주는 오피스 쉐어링 업체, 유아동복 교환 사이트 등이 오픈과 함께 회원수가 급증

하고 있다. 앞으로 모바일 기술과 소셜 네트워크 발달에 힘입어 개인이 주체가 되는 공유경제가

일상에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상 둘러보기

부산이 만든 세계 1위 제품
- 풍력발전 설비용 부품 Main Shaft와 Tower Flange - 

2012년 세계 풍력발전 설비 부문 시장규모는 750억 달러 수준이다. 세계풍력에너지협회(WWEA)

보고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연평균 25% 이상의 성장세(신규설치 기준)를 보이고 있다. 

풍력 부품시장 역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주요부품인 Main Shaft와 Tower

Flange는 부산 기업(태웅)의 제품이 세계시장 점유율 20%씩 차지하며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Main Shaft는 풍력발전기의 블레이드(blade, 날개)와 발전기(generator)를 연결하는 회전축

으로서 최대길이는 25m, 최대무게는 110톤에 이른다. Tower Flange는 풍력발전기 튜브(타워)

속에 들어가는 이음새를 말한다. 80~100m 길이의 튜브는 보통 25m 튜브 4개를 연결하여 설치

하는데 그 이음새이다.

Main Shaft는 2006년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 세계일류상품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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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일류상품(산업통상자원부 지정)

- 세계시장 점유율 15위 이내, 세계시장 규모 연간 5000만 달러 이상

- 2012년 기준으로 부산 24개, 울산 40개, 경남 31개(전국 444개)



기준금리

CD(91일)

통화안정증권(1년)

국고채(3년)

회사채(3년, AA-)

회사채(3년, BBB-)

금리

주가

환율

2.75

2.89

2.78

2.82

3.29

8.80

KOSPI

美다우

니케이225

상하이종합

1,997.1

13,104.1

10,395.2

2,269.1

2,001.1

15,115.6

13,774.5

2,300.6

1,863.3

14,909.6

13,677.3

1,979.2

1,833.3

15,135.8

14,310.0

2,007.2

1,816.9

15,224.7

14,109.3

1,958.3

1,830.4

15,300.3

14,472.9

1,965.5

1,824.2

15,291.7

14,416.6

2,008.1

2.50

2.69

2.66

2.78

3.14

8.75

2.50

2.69

2.69

2.88

3.31

8.89

2.50

2.69

2.67

2.95

3.41

9.05

2.50

2.69

2.68

3.00

3.46

9.10

2.50

2.69

2.67

2.99

3.45

9.09

2.50

2.69

2.64

2.94

3.40

9.05

2012년말 2013. 5월말 2013. 6월말 7/5 7/8 7/9 7/10

2012년말 2013. 5월말 2013. 6월말 7/5 7/8 7/9 7/10

2012년말 2013. 5월말 2013. 6월말 7/5 7/8 7/9 7/10

원/달러

원/100엔

원/유로

원/위안

엔/달러

1,071.1

1,247.5

1,416.3

171.9

85.86

1,128.3

1,116.6

1,471.4

184.0

101.05

1,149.7

1,167.2

1,498.2

187.0

98.51

1,140.2

1,137.2

1,471.2

186.1

100.27

1,141.7

1,125.7

1,464.2

186.2

101.43

1,151.4

1,141.5

1,481.5

187.7

100.87

1,144.7

1,132.0

1,463.1

186.8

101.13

▶ 7월 8일 채권금리 급등 후 하락 안정세
→ 5일(현지시각) 발표된 미국 고용지표 호조 향으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채권시장이

경제지표 개선 가능성을 선반 해 금리 급등

▶ 7월 11일 아시아 주요 증시 전반적 상승세
→ 10일(현지시각)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경기부양 기조 유지 발언으로 투자심리가

개선된 것의 향
→ 7월 11일 : KOSPI (1,877.6), 니케이225(14,463.9), 상하이종합(2,078.8)

▶ 7월 11일 엔/달러 환율 100엔대 하회
→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발언으로 달러 가치가 주요 통화대비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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